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담고 있
는 대장경. 막상 대장경을 공부하려 하면 그 방대한
양과 난해함에 손을 놓기 일수다.
동국대 역경원이 최근 발간한 <경률이상>은 이러

한 대장경의 경(經)과 율(괹)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
로 뽑아 출전을 표시하여 학습하는데 편리하게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양나라 보창(寶唱)

스님이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여러 불전을 주제별
로 22부(部)로 나눠 5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불법
홍포에 앞장 선 양무제는 불전 편찬에서 <경률이상>
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기에는 전생담(前生譚)이나 신비한 고사를 비

롯해 다양한 유형의 설화 782개가 담겨있다. 중국불
교 최초의 유서(괮書)로서, 주제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대부분을 인간세계에 대한 소개로 할당했다.

제1 천부(天部)와 제2 지부(地部), 제3 불부(佛部)부
터 제19 서인부(庶人部)까지 전체 50권 중 42권 분
량이다. 이 중 인간세계도 수행자와 일반 불교도로
구분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부처(佛部), 부처의 종족(諸釋

部), 보살(菩薩部)과 승려(僧部)를 배치했으며 특히
승부(僧部)의 분량을 많게 하여 출가 수행자의 특별

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나귀로 태어나야할 처지에 놓인 제석이 삼보에 귀

의하자 태 안에서 죽어 다시 본래 몸에 의탁한 일,
사리불과 목련이 신통력을 겨룬 일 등이 그것이다.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세속 권력의 최상에 위치한 집단인
국왕과 그의 권속이다. 국왕이나 왕비, 또는 왕자나
공주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예화를 뽑아서
소개했다. 
또 장자부(長者部), 우바새부(優婆塞部), 우바이부

(優婆夷部), 외도선인부(外道仙人部), 범지부(梵志
部) 등이 배치됐다. 외도 수행자를 비롯해 바라문 등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단으로 출가한 수행자과의
일화도 담았다.
후반부에는 귀신부, 축생부, 지옥부로 귀신 지옥

을 비롯해 다양한 들짐승과 날짐승을 분류하고, 그
것과 관련해서 불전 속에 등장하는 예화를 소개하였
다. 이중 축생부는 불전에서 행한 동물 분류와 동물
에 대한 태도나 의미 부여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사자 코끼리 말 소 여우 이리 원숭이 고양이 쥐 기

러기 비둘기 학 꿩 까마귀 용 뱀 거북 물고기 벌레

조개 등 온갖 축생들에 대한 설화와 지옥에 대한 갖
가지 이야기들은 불교에도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
품들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경률이상>은 고전연구와 한역경전 유통 연구에

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경률이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전 중 상당수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삼승명수경(三乘名겤經), 천
제석수계경(天帝釋受戒經), 과거탄금인경(過去彈琴
人經), 절복나한경(折伏갥漢經), 선신경(善信經), 작

독수경(斫毒樹經), 중생미연삼계경(衆生未然三界
經) 등이 그러한 경전들이다.
역주본은 1992년 동국역경원에서 송성수 선생의

초역본이 나온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오준
호·하혜정·박연주 등 한문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
해 오역을 바로잡고 한글화했다.
한편, 고려 고종 30년(1243년) 목판에 새긴 <경률

이상>은 보물 제1156호로도 지정돼있다.
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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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10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부처·보살 등 주제별로 엮은‘佛典’백과사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
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
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
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
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
님을 보여준다.
이 책은 실생활을 통해 금강

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저자 김원수

씨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스승 백성욱 박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
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다. 그리고 자택마저 무료급
식소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금강경의 구절이 도저히 해설되지 않을 때

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며“이런 경우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되풀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난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 

저자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네 가지로 정리했
다. △일체유심조(一굷唯心造)의 가르침: 모든 세상
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공(空)의 가르침:번
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요 착각임을 알자 △불이(不二)의 가르침:
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구족(具足)의 가르침:내가 없으
면 부처님과 같은 구족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김 씨는“이 가르침들은 금강경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네 진리에 입각해 금강경을
해석할 때에만 비로소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석, 알기 쉬운 해석, 실
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해설서를 쓰기 몇 해 전 자시(子時, 0

시)에 일어나 금강경 7독을 49일간 3회 공부했다고
한다. 

김 원장은“자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7독 독송하게
되니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게
되었고 어둡게 보였던 세상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잠에 대한 부자유가 자유로 변하였다. 3시간
자도 사회생활에 별 지장이 없었으며 한 시간만 자
도 무난하였고,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 꼬박 밤을 세
워 일을 하여도 지장이 없게 변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15년 전에 처음 나온 후 저작권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절판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본
래의 저자를 찾아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스승(백성욱 박사)께서 글

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나
를 무척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Y 교수의 이름
을 빌려 책을 내게 되었는데 교수가 교통사고로 사
망하고 유족이 인세를 요구해 오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면서 책은 절판 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저자는 또다시 금강경

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는“그동안 금강경 공부를 통해 이제는 이 책이

다시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알아게 됐다. 그것
은 각종 고난이란 것도 착각이요 본래 없다는 공
(空)의 진리와, 역경(逆境)과 축복(祝福)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이제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심정을 얘기했다.

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핵심 가르침 정리

“기래요? 기럼 리인철 기
자라고 아시오?”리인철? 뜻
밖에도 내 이름이다. 하지만
낯설다. 두음법칙을 무시한
발음 때문이 아니다. 전혀 예
상하지 못한 북한 사람의 입
에서 불러져서 그럴까? “저
를 아세요?”/ “선생이 리인

철 기자?”/ “그렇습니다만.”/ “아, 반갑수다. 난
황철호라고 하오.”남한의 이인철 기자와 북한의
통전부 황철호 참사는 남북회담 취재 현장에서
만났다. 황 참사가 이 기자의 평양 방문을 도우면
서 둘의 우정이 익어간다. 
15년 동안 북한 사람들을 취재해온 소설가 이

정의 분단소설로, 남한 기자와 북한 관리의 우정
과 고뇌를 그리고 있다. 그 동안의 분단문학이 전
쟁, 이산가족, 탈북자, 간첩 등을 등장시키며 제한
적이고 옹색한 남북간 주민들의 만남을 소재로
다뤄왔다면, 〈국경〉은 남북 주인공이 평양과 중
국에서 직접 만나는 현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
다. 저자의 생생한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만큼
90년대 후반 이후의 남북 현실이 생생하게 반영
되어 있다. 남북문제에 해박한 작가의 지식과 경
험이 소설 속에 잘 녹아 있다. 
주인공 이인철 기자는 황철호 참사관의 탈북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향한다. 이인철의 1인칭 시
점인 소설은 남북의 만남, 방북 과정, 북한 내부
사정, 탈북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한다. 탈북자 황
철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기자를 통해 문화
재 밀매를 감행하게 되는데, 문화재는 신라금관
으로까지 발전한다. 한편 이기자는 백두산 밑 땅
굴에 사는 탈북자 정연화를 도와 그녀를 한국 땅
으로 무사히 인도한다. 
소설은 현재 남북 간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통

찰력 있게 그려나가면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등장
인물들의 입을 통해 현재형으로 전개해 나간다.
언론사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주인공
이인철처럼 1998년 8월 처음 북한 문화재 조사를
위해 방북했다. 현실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복
잡한 주변 상황을 소설 속에서 현장감 있게 그리
고 있는〈국경〉은 탈북자나 이산가족, 간첩이 아
닌 북한 주민을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시키며
남북 교류 협력시대 이후의 남북 현실을 밀도 높
게 그리고 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은 이제 양쪽 모
두 지쳐가고 있고, ‘분단’
이‘해결해야 할 일’이라
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
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
한 시점에서〈국경〉이‘분
단’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
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기자

‘분단’현실밀도있게그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지음｜공경원펴냄｜1만 9천원

국경

이정지음｜책만드는집｜1만 3천원

경률이상
송성수 초역
오순호, 하혜정, 박연주 개역
동국대 역경원
각 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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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나라때보창스님편찬

전생담, 비유고사등782개설화담아

인간세계·축생등다양한불교계설명

목아박물관소장지옥극락도. 〈경률이상〉에는불교세계관의수많은설화를주제별로묶었다.

저자금강경수지독송40년

대중들위해쉽게내용풀어

군법사출신소설가

평양·중국15년취재기

저자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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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승이신성본스님의
금강경강의!
금강경은다이아몬드와같이파괴되지않는견고한반야

의지혜로일체의중생심을끊어버리고타파하는경전이

다. 성본스님은절망과무기력에지친현대인의괴로움을

달래줄긍정의힘을금강경에서찾고있다.

그동안수많은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본격적인강의교재

교재
www.minjoksa.org 

깨지지않는법
금강경
472쪽┃25,000원

02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강의!
유마경은출가중심의편협하고왜곡된불교를철저하게

비판하여대승불교의참다운뜻을밝히고있다. 무비스님

은갖가지고민과불행속에서헤엄치는현대인의아픔을

보듬어공감하는힘을유마경에서찾고있다.

교재

유마경
사람들이아프니
나도아프다

경전강의시리즈는다른책과다릅니다.
1. 대학승·대강백스님들의경전강의내용을

한권의책에온전히담아냈습니다.
2. 경전원문과그독음, 번역, 강의내용을

한눈에볼수있도록했습니다.
3. 어려운한자를골라내어, 그독음과뜻을

원문바로옆에달았습니다.
4. 경전강의를들으며직접필기할수있는

여유공간이충분합니다.
5. 한권만있으면다른보충교재는필요없습니다.
6. 경전강의를하려는선생님께, 경전강의수업을

듣고자하는학생모두에게교재용으로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하여360。로쫘악펼칠수있습니다.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박사되다

불교한문초보자를위한
맞춤도서

한문
김형중지음 |  288쪽 |  12,000원

1. 최초의불교한문공부교재

2.  해석방법과문법소개

3.  경전에서예문을발췌하여소개함

4. 복잡한그림처럼보이는한문, 이제글자로보인다!

624쪽┃28,000원


